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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란 가을 하늘 아래 연 날려볼까? 

인천경제청, ‘송도국제도시 바람의 연 축제’ 8~9일 송도달빛축제공원서 개최
연날리기 체험·시연, 드론 레이싱, 가수 콘서트 등 다채로운 행사 마련

○ 형형색색의 연을 청명한 하늘로 날려 보내며 가을 정취를 느끼는 축제가 
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.

○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국제도시 지정을 기념하고 개청 19주년을 맞아 오는 
8~9일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‘송도국제도시 바람의 연 축제’를 개최한다고 6
일 밝혔다.

○ ‘연날리기’는 우리고유의 민속놀이이자 세계 각국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
있는 전통문화로 국제도시 송도를 둘러싼 주변 경관과 송도의 바람을 
활용한 연날리기 놀이를 통해 비상하는 국제도시 송도를 보여주기 위한 
것이다. 

○ 무료 관람인 이번 행사의 첫날인 8일에는 버스킹 공연과 오징어 게임을 
비롯 김필, 백지영 등 유명 가수들이 개막식 축하 공연을 장식하며 둘째 
날인 9일에는 연날리기 체험과 시연, 드론 레이싱·전시 등이 이어진다. 
또 인천다문화합창단과 더 블리스 코리아 등이 다채로운 폐막식 공연을 
펼친다. 

○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국악합창단과 앙상블 더류, 해양경찰관현악단 등  
다양한 장르의 콘서트 무대와 대형 연과 다양한 연 날리기 시연 전통문
화, 음식체험 등을 만날 수 있어 눈길을 끈다. 

○ 인천경제청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뒤 3년 만에 열리는 행사인 
만큼 이번 행사를 위해 글로벌시민협의회 등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
준비를 거쳤다. 

○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“이번 축제가 참석한 많은 분들에게 세계의 다양한 
연을 하늘 높이 띄워 보내며 액운을 실어 멀리 보내고 청명한 가을의 정
취를 즐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
